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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돌입 ‘최대 반값 할인’
‘사전예약 매출 10.3%↑’…신규 상품 더하고 혜택 이어간다

	□ 9/17~24,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최대 50% 할인·250만원 상품권 증정
□ 사전예약 실적 트레이더스 25.6%·에브리데이 5.5% ↑, 대량구매도 17% 늘어
□ 본판매 신규 와인 추가…4만원대 과일·10만원대 한우로 ‘선택 폭 확대’



추석을 목전에 둔 가운데, 이마트가 2026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마치고 ‘본 판매’에 돌입한다.

이마트는 과일·축산·수산·가공·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9월 17일(목)부터 24일(목)까지 8일간 진행한다. 또한 이 기간 고객들의 명절 선물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이마트는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결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카드 결제 또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 할인 역시 받을 수 있다.
※ 행사카드: 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비씨/NH농협/우리/하나/롯데/IBK기업/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수협은행 등

결제 부담을 낮추는 혜택도 더했다. 행사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 행사카드: 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비씨/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전북은행 등 (법인/직불/체크카드 제외)

█ 신규 상품 더하고 가격 선택 폭 넓혔다…본 판매 상품도 풍성

이마트는 사전예약을 마치고 시작하는 본 판매에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한편, 사전예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선물세트도 혜택가에 이어 선보인다.

먼저 와인은 본 판매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추가했다. 이마트는 ‘몬테 슈프리모 그란리제르바 세트(까베르네소비뇽+까르미네르, 750ml×2, 칠레)’를 39,800원에, ‘샤또 레 무아나르+샤또 로브 세트(750ml×2, 프랑스)’를 69,800원에 새롭게 선보인다. 이들 상품을 비롯한 일부 와인 품목은 2세트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과일에서는 명절 대표 과일로 선호도가 높고 선물 수요가 꾸준한 배 선물세트가 사전예약 기간 과일 품목 중 누적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를 이어 본 판매에서는 배 5kg(8~9입)으로 구성한 ‘프리미엄 나주배’를 행사카드 결제 시 40% 할인한 39,480원에 판매한다.

한우도 10만원대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 선택지를 넓혔다. 이마트는 ‘한우 냉장 2호 세트(2kg, 한우 1등급 등심구이/국거리)’를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한 174,400원에, ‘피코크 직경매 암소한우 풍족 세트(2kg, 1+등급 등심구이/채끝구이/국거리/불고기 각 500g)’를 20% 할인한 190,400원에 판매한다.

프리미엄 선물로 여겨지는 전복과 굴비도 10만원 미만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전복 15마리로 구성한 ‘이마트 전복 세트 특대(1.4kg, 국산)’는 행사카드 결제 시 10% 할인한 89,820원에, ‘특선 영광 참굴비 2호(0.8kg, 10미, 국산)’는 67,840원에 판매한다.

█ 얼리버드 수요 이어졌다…이마트 추석 사전예약 매출 10.3% 신장

올 추석에도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해 혜택을 챙기려는 ‘얼리버드’ 고객이 늘면서 사전예약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이마트가 8월 6일(목)부터 9월 13일(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전년 추석 사전예약 동기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이더스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도 사전예약 수요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트레이더스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대비 25.6% 증가했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5.5% 신장했다.

대량 구매 수요도 사전예약 실적을 견인했다. 사전예약 기간 100개 이상 대량 구매 매출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17% 증가하며 미리 구매해 혜택을 챙기려는 고객 수요가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고, 5만원 미만 상품도 3.5% 신장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성을 갖춘 선물세트를 찾는 수요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요는 과일과 축산에서도 두드러졌다. 과일에서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 3~5만원대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당도선별 사과(3.3kg, 12입)’와 ‘유명산지 사과(3.8kg, 10~11입)’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45.5%, 37.1% 증가했다.

축산에서는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돈육 선물세트의 매출이 전년 대비 58.9% 증가했다.

또한 명절 스테디셀러인 갈비 선물세트 수요도 꾸준했다. ‘피코크 한우 갈비세트 1호(한우갈비 1+, 1등급 3.2kg)’, ‘미국산 냉동 LA식 꽃갈비 세트(2kg)’ 등 주요 축산 선물세트도 누적 매출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명절 대표 가공식품과 주류 선물세트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통조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와인과 위스키 선물세트도 각각 19.8%, 28.2% 신장했다.

이마트 황운기 상품본부장은 “명절 선물에 대한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며 “본 판매에서도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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